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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모든� 삶의� 주인이시며,� 삶의� 의미가� 되어� 주시는� 하나님께�감사드립니다.� 하나님을� 떠난� 삶이� 허무하

고� 괴로울� 뿐임을� 고백합니다.� 우리� 가정이� 평생에� 주님� 안에� 거하며� 주님께� 영광� 돌리는� 삶을� 살게� 해주

세요.� 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� 아멘.�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 “예수를�나의�구주�삼고”(찬288장)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 전도서� 1장� 1~� 11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1)� 설교자는�인생에�대해서�무엇을�깨달았습니까(2절)?

� � 본문의� 저자는� 자신을� 다윗의� 아들이며,� 예루살렘의� 왕,� 전도자라고� 소개합니다.� 분명� 그는� 많은� 부귀와�

영화를� 누렸고,� 많은� 학문을� 연마한� 사람이었을� 것입니다.� 그런� 저자는� 모든� 것이� 헛되고� 헛되다고� 고백합

니다(2절).� 특별히� 해� 아래� 사는� 모든� 사람의� 수고,� 그들의� 노동이� 무익하다고� 주장합니다.� 분명� 우리의� 일

은� 가치� 있고� 의미� 있는� 것입니다.� 그러나,� 전도자는� “해� 아래”라는� 표현을� 통해서� 이� 땅에서의� 수고,� 즉�

하나님을� 외면한�우리의�수고는�아무런�유익이�없다고� 선포합니다(3절).� 궁극적으로�우리의�삶은� 오직�하나

님� 안에서만� 그� 의미와� 목적을� 찾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그� 사실을� 잊은� 채� 우리의� 힘과� 노력으로� 내� 인생의� � �

의미를� 찾으려� 한다면� 마치� 바람을� 잡는� 것처럼� 헛될� 것입니다.� 오늘도� 우리의� 삶의� 목적이� 되신� 주님을�

기억하며�살아가는�우리�가정이�되길�함께�기도합시다.�

� � 2)� 모든�만물이�다� 피곤한�이유는�무엇입니까(8,� 9절)?

� � 전도자는� 계속해서� 땅,� 해,� 바람,� 강에� 대해� 이야기합니다(4~11절).� 인간은� 태어나고� 죽지만,� 이� 모든� �

자연은� 변함없이� 영원히� 그대로� 머물러� 있습니다.� 그러나,� 전도자는� 이� 만물들이� 아무런� 새로움도� 없이� � �

무의미하게� 같은� 현상을� 반복한다는� 사실을� 지적합니다.� 앞서� 하나님� 없는� 인간의� 삶의� 공허함을� 지적한�

전도자는,� 하나님의� 영광과� 위엄을� 선포하는� 자연도� 마찬가지로� 하나님� 없이는� 가치� 없이� 반복되는� 무상한�

것이라� 말합니다.� 아름답고� 웅장한� 자연은� 영원히� 지속되는� 것� 같지만,� 죄로� 인해� 타락하여� 인간과� 함께� �

함께� 탄식하며� 고통받고� 있습니다(롬� 8:22).� 유한한� 인간은� 자연과� 같은� 영원을� 소망할지� 모르나� 하나님이�

없는� 영원은� 그저� 피곤할� 뿐입니다.� 오늘� 이� 시간� 우리의� 유한함을� 기억하며,� 하나님� 안에서� 참된� 안식을�

누리는�우리�가정이�되게�해달라고�함께�기도합시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